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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규모 인적 쇄신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 건다

- 9. 27,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인사 단행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27일부로 전체 10개 실장급 직위의 

60%인 6개 직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실장급으로 격상된 대변인에는 과거 산업부 대변인 재직경험으로 전략적 

홍보와 언론 소통 역량이 뛰어난 최남호 현 기획조정실장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는 무역·통상 경험이 풍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이해도가 

높은 천영길 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하였다.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 산업·통상·

에너지 분야의 핵심 실장급 직위는 국장급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신임 방문규 장관 

부임과 동시에 새로운 진용으로 산업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기획조정실장 이원주(40회), 산업정책실장 이승렬(40회),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39회), 통상차관보 양병내(39회)

  기존 행시 37회와 38회 위주의 실장급 직위에 행시 39회와 40회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높이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정책실장에는 산업부 최초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행시 40회 

국장을 승진 임용하여 현장감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으로 수출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및 규제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정책실장에는 

전력·자원·탄소중립 등 에너지실 주요 담당 업무를 두루 거친 현 전력정책관을 

임명하여 현실성 있는 에너지 혼합(믹스)을 재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능력·성과·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산업부가 새로운 각오로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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